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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 새벽말씀>

할렐루야!

2024년 새해를 맞아, 먼저 삼위와 예수님께 인사하겠습니다.

모두 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섭리사와 지구 세상 모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올해는 ‘기도와 말씀과 전도하는 해’입니다.

기도해야, 말씀을 주십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생명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사도 시대에 말씀을 전했을 때, 성령이 은혜로 역사하여 

많은 생명들이 전도되었습니다.

그렇게 신약역사가 커 왔듯이, 

이 시대도 말씀을 전해야 

새 역사가 커 갑니다. 

그리고 새 역사를 따라오는 자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 역사의 뜻, 창조 목적을 

이 해에 새롭게 차원 높이며 이루고 가게 됩니다. 

모두 진리로, 화평으로 하나 되고 

서로 자기 맡은 일에 충성하고 



2 240101-새벽말씀.hwp

- 2 -

머리의 지체가 되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부러져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생각이 잘못된 상태에서 가면 

수고하여도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고로,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서 주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같이 형제를 사랑하고 가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짓 없이 행해야만, 그것만 제대로 됩니다.

한 지체들이니, 누가 잘못하면 다른 지체가 바로 압니다. 

자기를 온전하게 만들며 살아야 

다른 자들도 그로 인해 온전하게 만들어집니다.

이를 깨닫고 모두 자기 믿음도 굳건하게 만들어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과 시대 사명자 역시 

온전하게 믿고 따라야, 다른 자들도 따르게 됩니다.

성령과 주가 자기 육을 통해 행하시게 늘 기도하고, 

확인하고 온전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할 일을 

삼위일체이신 성령과 성자와 다 하시고, 

예수님도 할 일을 다 하십니다. 

매일 뜻을 두고 이루고 가시며 

진행 중인 것은 계속하시니, 

걱정 말고 우리들이 저마다 할 일만 하면 됩니다.

지난날 걱정하던 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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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이 그 해에 할 것을 다 하셨고 

끝까지 가면 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니다. 

하나님 생각은 사람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고, 하늘은 땅과 달라서 

하늘의 그 방법으로 하십니다. 

고로, 사람들은 ‘안 해 줬나?’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셨기에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되니 ‘안 해 줬나?’ 합니다. 

더 좋은 것으로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진행하실 때는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며 

열심히 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 되어 우리의 할 일을 하며 살아야 하는데 

자기 위치를 벗어나서 하면 

위치를 벗어난 천사같이 됩니다. 

절대 자기 위치를 벗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위치를 벗어나면 천사같이 쫓겨납니다. 

전능자 삼위의 하나님, 성령, 성자, 그리고 예수님께 맡기고 

올해도 희망으로 열심히 하기를 축원합니다.

섭리사를 위해 늘 기도하고, 

영과 육이 건강하도록 나를 위해 기도하기 바랍니다. 

나도 모두를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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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가 천 마디 하면 한 마디 해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전능자 너희 하나님과 성령, 성자가 함께하니 

  의심도 말고, 걱정을 말아라. 

  내 말을 보낸 자를 통해 전하니, 듣고 행하여라. 

  믿어야 감동되어 행하게 되느니라. 

  천지 창조 목적을 

  6000년 역사 끝나고 너희 통해 행하니 

  얼마나 큰일을 하는지 깨닫고 

  자기를 귀히 여기고 

  옛 선지자들이 그 시대 충성으로 행했듯이 하고 

  내 보낸 자들이 했듯이 하여라. 

  나 여호와는 보낸 자를 통해서 하고, 

  그때마다 합당한 자를 통해 삼위가 하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어 예비하고 

  진정으로 마음과 뜻을 다하고 행하여라.

  내가 행하여도 

  너희가 깨닫고 알아야 기뻐 감사하지 않겠느냐. 

  내가 하는 일은 내 보낸 자와 은밀히 하느니라.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니

  너희도 항상 나와 함께하여 같이 사는 삶을 살아라.” 

새해 말씀을 주신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말씀 마쳤습니다.)


